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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영화 100년 ‘최고의 작품’｜퉐팧 1960년작 김기영의 ‘하녀’

1919년 10월27일 ‘의리적 구토’ 이
후 시작된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
는 수많은 걸작을 관객에게 선사해
왔다. 당대 대중의 감성을 어루만지
며 진한 감동과 웃음과 눈물을 안겨
준 대표적 작품이 여기 있다. 창간
11주년을 맞은 스포츠동아가 감독,
제작자, 평론가 등 100인의 영화 전
문가들에게 한국영화 100년, 그 최
고의 작품을 꼽아 달라고 요청해 얻
은답변이기도 하다. 그걸작들을 시
대순으로 소개한다.

1960년대한국영화가운데 ‘하녀’는 다
른 작품들에 비해 여전히, 널리 그리고
자주 회자되고 있다. 1990년대 중반 평
단을중심으로재발견되면서한국영화를
논할 때 빠지지 않는 걸작으로 꼽히고
있다. 덕분에 2010년 복원된 버전이 재
개봉해 젊은 관객에게 새롭게 소개되기
도 했다. 같은 해 임상수 감독이 리메이
크해 전도연과 이정재 주연으로 재탄생
하며 새삼 화제를 모았다.

한국영화 모더니즘의 선구자로 꼽히
는 고 김기영 감독이 1960년 내놓은 ‘하
녀’는 당대 한국사회의 계급계층 문제를
들여다보는 동시에 인간의 노골적인 욕
망과 불안 심리까지 접근한 작품이다. 이
를 스릴러 장르로 완성하며 또 다른 시
대를 열었다.

영화는 한 중산층 가정의 남편과 아내
그리고 가정부의 기묘한 동거를 큰 줄기
로 삼는다. 방직공장에서 음악을 가르
치는 작곡가 동식(김진규)이 가정부(이
은심)와 맺는 불의의 관계, 그사이에 놓
인 가족들과 또 다른 인물들의 상황을
괴기하게 그린 작품이다.

남동철 부산국제영화제 수석프로그
래머는 “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개성의
영화이자,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
영화”라는 설명과 함께 ‘하녀’를 한국영
화 100년을 상징할 만한 작품으로 꼽았
다. “장르적으로는 스릴러로 볼 수 있지
만, 그 안에서 추구한 완벽한 이야기 구
조, 배우들의 연기가 복합적으로 조화된
작품”이라는 평도 덧붙였다.

성적인 욕망과 뒤따르는 살인까지 기
괴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‘하녀’는 실화
에서 모티프를 얻은 작품이다. 1960년
11월9일자동아일보는영화가 실화를바
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“줄거리
운반에 기를 쓰지 않고 인간의 심리에 카
메라를 들여다 댄 실험정신을 저버릴 수
없다”고 분석했다. 또 “항상 이색적인
소재를 찾는 김기영 감독의 ‘식성’을 짐
작케 하는 작품으로, 성격묘사가 거칠어
리얼리티를 찾는다면 불만스러울 수 있
다”고도 썼다.

‘하녀’는 1950년대 후반부터 급격화
한 한국 자본주의 발전, 그 안에서 살아
간 여성의 문제와도 떼어내 볼 수 없다.
김선엽 평론가는 “사회에서 억압받고 소
외된 여성 캐릭터의 불안과 집착, 당대
가족제도와 계층 문제를 다층적으로 연
계시킨 수작”이라며 “영화를 장악하는
여주인공의 존재감, 주제를 효과적으로
뒷받침하는 미장센까지 탁월하다”고 평
했다.

‘하녀’는 한때 일부 필름이 유실되는
등우여곡절을겪었다. ‘하녀’의원본복원
을 주도한 인물은 세계영화재단을 이끄
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다. “전 세계가
봐야 할 위대한 영화”라고 ‘하녀’를 설명
한 그는 재단을 통해 필름 복원을 주도했
고, 2008년칸 국제영화제 ‘칸 클래식’ 부
문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.

‘하녀’의 주제와 스타일은 1971년 ‘화
녀’와 1972년 ‘충녀’로 이어졌다. 김기영
감독이 설계한 이 ‘여성 연작’은 2019년
현재 한국영화가 반추해 봐도 실험적이
고도전적이다.

‘화녀’와 ‘충녀’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
은 지난해 CGV아트하우스의 ‘김기영관’
개관을 기념한 자리에서 감독과 작업을
이렇게 회고했다.

“김기영 감독의 영화는 지금 봐도 충
격적인데 여러 규제가 심한 1970년대 그
런 작품을 만들었다. 예술가는 앞서 가야
한다. 그는 정말 천재였다.”

이해리 기자 gofl1024@donga.com

“‘하녀’는전세계가봐야할위대한영화”
-‘하녀’ 복원 주도한 할리우드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

1960년 개봉한 영화 ‘하녀’는 한국영화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. 사진은 ‘하녀’의 한 장면. 사진제공｜한국문예영화사

실험정신 투철한 고 김기영 감독
계층문제와 욕망·불안심리 그려
유실필름복원…2008년 칸상영
2010년엔 임상수 감독 리메이크

영화 ’하녀’를 연출한 고 김기영 감독
사진제공｜한국문예영화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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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그맨 전유성이 데뷔 50주년 소감을 밝혔
다. 전유성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
의 한 호텔에서 공연 ‘데뷔 50주년 만에 제
일 큰 무대, 전유성의 쑈쑈쑈:사실은 떨려
요’ 제작발표회를 열고 “많이 떨고 있다”고
말했다. 1969년 ‘후라이보이의 쇼쇼쇼’의
작가로 데뷔한 그는 스타급 후배 연예인들
이 마련한 자신의 데뷔 50주년 기념 공연
을 앞두고 있다. 공연은 5월과 6월 서울과
전주 등에서 열린다.

5월막을올리는제20회전주국제영화제 개
막작으로 클라우디오 조반네시 감독의 ‘나
폴리:작은 갱들의 도시’가 선정됐다. 전주
국제영화제 이충직 집행위원장 등은 3일
오후 개막작 등 올해 영화제 상영작을 발
표했다. 폐막작은 ‘스틴’으로, 영화제 측은
주연배우 제이미 벨을 초청할 계획을 밝혔
다. 전주국제영화제는 ‘영화, 표현의 해방
구’라는 주제로 5월2일부터 11일까지 열
린다.

중증외상 치료의 권위자인 이국종 아주대
의대 교수의 에세이가 드라마로 만들어진
다.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은 3일
“이 교수의 에세이 ‘골든아워’의 영상화 판
권 계약을 완료했다. 2020년 상반기 방송을
목표로드라마제작에돌입한다”고밝혔다.
에세이는 이국종 교수와 중증외상센터 의
료팀이 경험한 병원의 일상과 생사의 최전
선에 놓인 환자들의 사연을 다루고 있다.

전유성, 5·6월 데뷔 50주년 공연

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에 ‘나폴리’

이국종 교수 에세이가 드라마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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